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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‘지혜의 ‘여유’라는 말이 있다. 그 뜻은 공부하는 이유를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표현 한 

것이다. 사람들은 뇌에 저장한 것의 극히 일부분 밖에는 끄집어내질 못한다. 그러나 뇌 에 수많은 

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.   

 사람은 배우고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뇌에 축적한 후에 끄집어 내지 못할 

뿐인 것이다.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‘여유’라고 표현되는 것이다. 즉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

정보는 얼마 되지 않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가 바로 꺼내 쓸 수 없는 형태로 뇌 에 저장됐을 때, 

전자에 대한 후자의 비율의 크기를 ‘여유’라고 정의하는 것이다. 바로 꺼내 쓸 수는 없지만 약간의 

수고와 기회를 제공하면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이고, 이것이야말로 지식을 갈구하는 

이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.   

 인간의 두뇌에는 불연속적인 것을 연속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, 이런 관용성 중의 

하나를 ‘연상(聯想)’이라 하고, 연상은 여러 개의 다른 것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 는 역할도 

하게 되는데, 이런 능력은 사물 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. 

이러한 것을 ‘지혜의 깊이’라고 말한다.   

 자신이 창조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해결책은 창조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 는 

것인데, 창조적 능력을 곧 발효된 지혜라 한다면, 먼저 지식을 쌓고 생각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. 

각설하고, 부단히 익히고 생각하는 것 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것이다.   

 아주 평범한 수학자, 그러나 끈기 하나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드상까지 받은 히 

로나카 헤이스케는 남들이 보기에는 지독할지 몰라도 그 스스로는 즐겁고, 즐겁게 공부하다 

보면 어떻게 해야 창조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, 창조란 과연 무엇인지, 왜 매번 잊어버리 

면서도 또 배워야 하는지의 해답을 자연스럽게 얻게 됐다고 한다.   

 ‘공부하는 자는 배운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’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고 잊고 있었던 것 을 

새로 또 배우고 배운 것 사이의 연계를 만들어 보며, 학문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받아들 이고자 

한다면 어느덧 ‘지혜의 여유’를 통한 ‘공부통달이란 도’의 경지에 이른 자신을 발견 하게 될 것이다.   


